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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의 오픈하우스          18-09-19
초등학교 2학년생이었던  제 외손자가 자기 학급의 오픈 하우스에 저를 초청했습니다. 그 학급에는 24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우선 인상적인 점은 교실의 죄석배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교실은 책상과 의자가 다 앞을 향하여 있었는데 제가 찾아간 교실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은 식탁 같은 책상이 여섯 개  적당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었고 책상을 둘러서 네 명의 학생이 앉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실에는 앞 도 뒤도 없는 죄석배정이었습니다. 24명의 학생이 공부하는 그 교실에는 초빙된 학부모와 조부모들이 50여 명 되었습니다. 크지 않은 교실은 입추의 여기가 없었습니다. 

담임 선생은 30세 안팎의 젊은 여자선생이었는데 그녀는 학부모들과 조부모들에게 잘 보이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앉아 있는 책상위에는 학생들이 평소에 배우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놓여져 있어서 그걸 펼쳐보면 뭐를 학생들이 배우는 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첫번째의 순서는 학생들이 한 명씩 마이크 앞에 자기  조부모와 가진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맨 먼저 마이크를 잡은 학생은 제 외손자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지시를 따라 자기 조부모의 이름을 말하고 조부모가 무슨 충고를 주셨고 그 충고를 따르면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순서이었습니다. 24 명의 학생들이 조부모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충고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목표를 높이 세우라.” “정직하라” “남에게 배려하는 성품을 기르라.” “하는 일에 열중하라.” 등등이었고  그런 충고를 따라 공부하고 생활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참석자들로 부터 박수를 받은 한 학생은 “마틴 루터 킹 박사처럼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될 것이다.”는 말씀을 조부모님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박수를 제일 많이 받은 학생은 보고를 잘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학생은 “인터뷰”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세번의 시도 후에 그런 발음을 할 수가 없자 그 아이는 곧 울음을 터뜨릴 지경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의 귀에 대고 인터뷰 라는 말 대신 그냥 “말했다”고  하라는 제안을 하자 겨우 보고를 마쳤습니다. 도중에 울어버릴 것 같았지만 그런대로 보고를 마친 그 아이는 참석한 모든 분들로부터 교실이 떠나 갈 정도롤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마치 운동경기에서 쓸어진 선수가 일어섰을 때 가장 큰 박수를 보내는 것과 같은 격려의 박수이었습니다.
교실의 벽에는 학생들이 쓴 작문이 결려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제 외손자의 작문을 읽었습니다. 자기 외조부인 저에 관한 작문이었습니다. 그 작문을 읽고  어린이들의 심리를 좀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좋아한다는 이유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

1. 할아버지는 자기가 필요하면 언제나 시간을 내준다.

2. 자기와 동생을 데리고 호숫가를 산책하면서 오리들에게 빵쪼각을 던져 주게 한다.
3. 한국에 갔을 떼 조상들의 산소에서 성묘하였다.

할아버지가 자주 용돈을 준다든가 맛있는 음식을 사준다 등은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이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어린이의 마음에는 고급 차를 타고 큰 집에 사는 것 도 귀중한 기억으로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즐거웠던 추억으로 간주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읽은 글 중에서 기억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의 오픈 하우스에 학부형이들이 왔습니다. 고급 자동차를 타고 오신 분도 있었고  변호사도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런 헉부형 앞에서 학생들은 자기들이 쓴 작문을 읽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아빠를 좋아한다는 이유를 쓴 작문을 다 들어 본 참석자들은 아이들이 고급 자동차, 큰 집, 높은 지위 등을 아유로 든 작문이 하나도 없었슴에 놀랐습니다.  오픈 하우스에 올 때에는 옷을 잘 입은 부모, 돈을 많이 버는 전문직, 백인, 유색인종 등 각양 각색이었지만 그들이 오픈 하우스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두 가지 보모형태만 있었습니다.  즉“아이들의 친구”와 “아이들의  친구가 덜 된 부모”로 만 분류가 되는 듯 했습니다.  역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은 그들에게 주는 시간과 마음일 것입니다.  끝
